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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교육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구축한 학습성과 기반 교육체계와 현장실무능력 강화

방침에 따라 그 중요성과 비중이 강조되고 있으며, 간

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태도, 간호전문직관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1].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임상실습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임상실습 스트레스

는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감정,

사고과정,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어 걱정이

나 근심을 느끼게 하는 긴장상태를 의미하며[3], 간호교

육에서 임상실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호대학생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이론과 실습의 차이로 인한 혼

란, 전문지식 부족 및 자신감 결여, 대인관계에서의 경

험부족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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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임상실습을 경험

한 간호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3.61점(5점), 눈치 3.57점(5점), 임상실습스트레스 2.97점(5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 눈치-행동이었고, 대인관계능력과 눈치-행동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2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

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대인관계능력, 눈치, 임상실습스트레스,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91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2.0 program. Study result turned up interpersonal ability is 3.61points(5points), nunchi is 3.57points(5points), 
clinical practice stress is 2.94points(5points).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tress were interpersonal ability, 
and nunchi Behavior. These variables were 23.5% influential in explaining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is resul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repare a plan to reduce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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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이고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의료인의 모습은 이

를 직면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불안, 실패감, 긴장, 좌절,

그리고 우울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5].

이러한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으면

학습능력 저하와 임상실습을 이행하는 능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따라서 임상

실습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실무현장에서

역량을 다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교육기관

에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와 함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고 조력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7]. 대인관계능력

은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임상실습 과정동안 환자, 보호

자 및 간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으로 갖추어야하

는 주요 요인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

력을 연구한 선행문헌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이 좋

은 경우 학교생활 및 가족생활의 적응도가 높은 반면

[8] 대인관계가 미숙하면 원만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

긴다[9]. 이러한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대학

생들에게 있어 스트레스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10].

또한, 대인관계능력 속에서 얻어지는 지지와 격려는 다

양한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기여

함으로 사회적 기능과 정신적, 심리적 안녕을 위해 필

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11].

눈치는 상대방의 마음(생각, 느낌, 기분 등)이나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처한 상

황의 분위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12]. 간호학생에게

병원실습 상황은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빠른 의사

결정은 상황적 적응이 요구되므로 상황적 분위기를 파

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눈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13],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동안 적

응을 위해 눈치를 대처 기전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1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눈

치가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임상수행능력, 의사

소통능력, 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자아 탄력성 등이 임

상실습 과정 동안 간호대학생에게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으로 제시하고 있다[6][9][13][15][16]. 간호대학생의 임

상실습교육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의 눈치가 임상실습스트레스

에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

력, 눈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

습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영향요인

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눈치,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다.

3)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함한 C지역 소재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2019년 12월부터 2020

년 1월까지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

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구 참여 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

고,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며, 설문

지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개인비밀을 보

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

의수준 .50,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인 13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31명이었다. 탈락률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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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설문지 200부를 배부하고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

한 19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Schlein과 Guerney(1971)[17]의 대인

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전석균(1994)

[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

도의 2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은 것

을 의미한다. 전석균(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6로 나타났다.

2) 눈치

눈치는 허재홍과 박원주(2013)[12]가 개발한 눈치 척

도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척도의 12문항으로 하위요

인은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파악’

과 상대방이나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눈치-행동’요

인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눈치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Cronbach'α=.87였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94로 나타났다.

3)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김순례와 이종은(2005)[19]이 사

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의 24문항으

로 하위요인 5개 실습교육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실습 업무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α=.91이었

으며, 본 연구의 Cronbach’α=.95이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 능력, 눈치, 임상

실습 스트레스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Gender
male 35(18.3)
female 156(81.7)

Grade
3rd 130(68.1)
4th 61(31.9)

Religion
Have 101(52.9)
None 94(49.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s 97(37.4)

3.476±0.716Usually 56(45.0)

Not satisfied 11(5.8)

Major

Satisfaction

Satisfies 117(61.3)
3.701±0.794Usually 645(33.5)

Not satisfied 10(5.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1)

2. 대인관계능력, 눈치,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은 3.61±.466점, 눈치는 3.57±.

554점으로, 하위요인인 눈치-행동은 3.64±.552점, 눈치-

파악 3.51±.655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2.97±.529점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실습업무부담

3.43±.663점, 실습교육환경 3.37±.731점, 바람직하지 못

한 역할모델 2.95±.720점, 환자와의 갈등 2.63±.631점,

대인관계 갈등 2.67±.630점 순이었다<표 2>.

Variables M±SD Min Max

Interpersonal Ability 3.61±.466 2.0 5.0

Nunchi 3.57±.554 1.58 5.0

Nunchi-identification 3.51±.655 1 5.0

Nunchi-action 3.64±.552 1 5.0

Clincal Practice Stress 2.97±.529 1.0 3.95

Practical training
environment

3.37±.731 1.40 5.00

Undesirable role model 2.95±.720 1.00 4.50

Practice work burden 3.43±.663 1.75 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2.41±.634 1.00 4.50

Conflicts with patients 2.67±.630 1.00 4.00

표 2.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눈치,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
Table 2. Degree of Interpersonal Ability, Nunchi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N=191)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변인 간의 상관성을 확

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대인관계

능력(r=-.047, p<.05), 눈치-행동(r=-.254, p<.001)과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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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bin-Watson

값은 2.081로 2에 근접하여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

이 없었고,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 값은 0.1이상이었으

며, VIF 값은 1.18-1.34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 특성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 회귀분석 시 주요변인만 투입하여 분석하였

다.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β=-.220, p=<.01), 눈치-행동(β=-.413, p=<.001)으

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

트레스를 설명하는데 23.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표

4>.

Variables 1 2 3 4

1= Interpersonal Ability 1

2= Nunchi-identification .449*** 1

3= Nunchi-action .551*** .626*** 1

4= Clincal Practice Stress -.047* -.105 -.254*** 1

*p<.05 **p<.01 ***p<.001

표 3.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191)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2.717 .281 9.664***

Interpersonal Ability -.230 .085 -.220 -2.702**

Nunchi-identification .027 .063 .036 .427

Nunchi-action -3.64 .080 -.413 -4.575***

R２=.235, F=9.407, p<.001
*p<.05 **p<.01 ***p<.001

표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N=191)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3.61점으로 중간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

관계능력을 조사한 선행연구[6]와 비슷한 결과이다. 간

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기간 동안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

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 다양한 보건의

료진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기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

에 대인관계능력이 발달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임

상현장의 간호사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되어 대인관계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13]. 간호사는 임

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과 달리 임상현장에서 민감

한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다양하고, 복합적

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대

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영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눈치는 3.57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

준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 한 연구[20]와 유사

한 결과이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21]보다는

높았다. 이는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눈치를 많이 경험

하게 되는 간호대학생[14][22]은 임상실습 과정 중 낯선

임상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건강문제가 있는 민

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수를 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

해서 또는 임상현장 간호사들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매 순간 긴장하면서 실습에 임하기 때문에 눈치가 발달

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2.97점으로 중간수준이었다. 이

는 선행연구[23][24]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타 보건의료

전공인 치위생과[10]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보다는

높았다. 임상실습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실습업무 부담

(3.43±.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13][25]와 비슷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실습업무에

는 실습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습 중 완수해야 하

는 과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간호

대학생은 과제물로 인해 실습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

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습업무의 부담

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임

상실습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과제물을 적절하게 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다른 선행연구

[25][26]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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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스트레스와 눈치-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임상실습스트레스와 눈치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

구[12]에서 눈치가 발달하게 되면 상대방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행동을 하고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

다고 하였고, 눈치와 대인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의 태도, 역할갈등 등 대인관계

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27]있는 간호대학생에게 대인

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현장과 연계한 다양

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환자 및

보건의료진들 간의 대인관계 관련의 문제해결능력과

더불어 눈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눈치-행동, 대인관계능력으로 확인되었고, 눈치-

행동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았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를 설명하는데 23.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방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

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눈치-행동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눈치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확인하여 눈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간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눈치는 중간수준보다 높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

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눈치-

행동과 대인관계능력이었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23.5%의 영향력을 보

였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

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대인관계능력과 함께 눈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눈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

구와 눈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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